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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부산시내에위치한 지역대학 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결과 흡연 비경험자가 흡연경험자보다 칫솔질과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점수가 각각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칫솔질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을 가지

고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흡연경험의 유무는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및 삶의질 향상과관계

가있는 것으로나타나 건강한 유학생활을 위해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전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인, 유학생, 흡연경험,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Chinese students in a university in Busa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of Chinese stude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analyzing collected data with the SPSS 24.0

program showed that students without smoking experience had higher scores in brushing,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an those with smoking experience. Brush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al health quality of life, which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smoking experience was associated with oral health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foreign students.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by

convey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healthy living of foreig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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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추세와 함께 교육 시장의 국제적 개방으로 최

근, 국내 대학들의 국제적 인지도 확장 및 국제적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1]. 교육부 통계에따르면국내 외

국인 유학생 수가 2015년 4월 기준 91,332명으로 2014년

84,891명에 비해 6,441명이 증가하였으며[2], 2016년에는

외국인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넘어서는등 학

생 충원과 인재확보를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1,3,4].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2020 Project’ 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유

학생 수를 20만 명까지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5]. 특히,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2016

년 60,136명인 전체의 57.7%를 차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3], 한·중 문화의 상호 교류및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2,6,7].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여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생

활 관리 체계 및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의 모범적 기준

을 제시하는 등[8], 성공적인 유학생활의 필수요건을 문

화적응이라 보았다[9]. 사회·문화적 환경은 유학생의 건

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유학생의 건강상태

는 유학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된다[1,10]. 중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한

한·중 문화협회의연구 결과, 유학 생활 중가장 힘든 점

으로 문화적 차이와 의료 문제라 보고하여 이들의 건강

한 유학생활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수 있다[11]. 그

러나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

한 증가에 따른 부적응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와 문화,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파악되고 있다[12-14]. 결국,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

로 바쁜 성인기를 보내는 동안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자

신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15-17],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구강건

강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구강건강을 실천하고

자 하는 구강건강관리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18]. 최근 건강을 평가하는 개념의 변화는 건

강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강건강

이 확보되지 않은 건강은 완전한 건강상태라 보지 않는

다[19]. 즉, 구강건강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강상태 파악에 있어서 구강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

련 삶의질과의융합적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것

이다[20-22]. 흡연은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23,24], 흡연경험은 건

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5].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

은 23.9%로 연령집단으로 보았을 때 19세～29세의 흡연

율이 25.4%를 차지해 30세～39세에 이어 높은 흡연율을

보고하고 있다[25]. 대학생의 생활양식은 성인 이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건강행위를 습득 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금연을 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연령층은 대학생이라 할 수 있다[26,27]. 이에 건

강 및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실천을 위한 금연교육의 필요성

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흡연은 건강 및 구강건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

라 흡연과 구강건강관련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

행되어 흡연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18,20,21,25,28]. 즉,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교류에 대한높은 관심과 중국인 유학생 수의증가로

이들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과 관련

한 구강건강 관련 연구가 시급할 것으로판단된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역량 강화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면 이들의 효율적인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에 따

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융

합적으로 규명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비롯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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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

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로,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지역대학 내 중국 유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분에 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 3월 5

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수된총 178부의 설문지중 성실

히 답변한 15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은 최[29]가 사용한 연구 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자기효

능감 관련 변수는 총 2개의 요인으로 칫솔질 관련 자기

효능감 6문항,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7문항인 총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3점, ‘매우 아니다.’ 1점으로 평점 하여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점수를 산출하

였다. 따라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

수록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29].

2.2.2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인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개념적 모형을

바탕으로[30], 지난 1년 동안 대상자들이 구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내용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여 ‘항상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평점 하여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

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

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흡연 경험

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비교하

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

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최소

표본 크기는 150명으로 최소표본 크기의 조건을 만족시

켰다. 총 178부의 설문지 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

는 제외하여 154부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칫솔질 자기효능감 0.927,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0.858,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0.982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국 유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47.4%, 여자가

52.6%로 나타났고, 연령 분포는 26∼30세가 51.3%, 21∼

25세 31.8%, 31∼35세 11.7%, 36세 이상 5.2%순으로 나

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48.7%, 대학교 재

학 중 34.4%, 전문대학 재학 중 6.5%,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5.8%, 어학연수 중 2.6%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

험의 유무는 무 68.2%, 유 31.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Male 73 47.4

Female 81 52.6

Age

21∼25 49 31.8

26∼30 79 51.3

31∼35 18 11.7

More than 36 8 5.2

School

register

Junior college 10 6.5

University 53 34.4

Graduate school

master’s program

or higher

75 48.7

Graduate school

PhD. program

or higher

9 5.8

Language training 4 2.6

Others 3 1.9

Smoking

experience

Yes 49 31.8

No 105 68.2

Total 154 100.0

3.2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칫솔질관련자기효능감

흡연경험유무에따른칫솔질관련자기효능감은Table

2와같다. 칫솔질관련자기효능감평균은흡연경험자가

1.96점, 흡연 비경험자 2.28점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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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에도 칫솔질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흡연 경험자는 1.96점으로 나타났다(p<0.001). ‘아무

리바빠도칫솔질을할수 있다’라고응답한 흡연비경험

자의 자기효능감은 2.30점, 흡연 경험자는 1.88점으로 나

타났다(p<0.001). ‘휴일, 주말에도 하루 2번 이상은 칫솔

질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

감 점수는 2.23점, 흡연 경험자는 1.86점으로 나타났다

(p<0.01).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칫솔질은 꼭 한다’라고

응답한흡연비경험자의자기효능감은 2.32점, 흡연경험

자는 2.00점으로 나타났다(p<0.01).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지않으면잠을 잘수가 없다’라고응답한 흡연비경험

자의 자기효능감은 2.29점, 흡연 경험자는 1.98점으로 나

타났다(p<0.01).

Table 2. Brushing-Related Self-Efficacy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Characteristic

Smoking Experience

pYes No

M±SD

Despite tiredness,

I brush my teeth

without fail.

2.00±0.76
2.32±0.5

8
0.004**

I can brush my

teeth in the right

way.

2.06±0.69
2.21±0.5

1
0.138

I can brush my

teeth at least

twice a day even

on holidays and

weekends.

1.86±0.76
2.23±0.6

4
0.002**

I cannot sleep

unless I brush my

teeth before going

to bed.

1.98±0.78
2.29±0.5

3
0.005**

I can brush my

teeth no matter

how busy I am.

1.88±0.73
2.30±0.6

3
0.001**

I can regularly

brush my teeth.
2.00±0.59

1.96±0.7

4
0.008**

I can brush my

teeth even during

the exam period.

1.96±0.74
2.34±0.5

5
0.001**

Total 1.96±0.64
2.28±0.4

6
0.002**

3.3 흡연경험유무에따른구강건강관리자기효능감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Table 3과 같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평균은 흡연

경험자가 1.54점, 흡연 비경험자1.86점으로 나타났다

(p<0.01). ‘구강건강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를 챙겨 먹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09점으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1.63점으

로 나타났다(p<0.001).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열

심히 받을 의지가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비경험자의 자

기효능감은 2.02점, 흡연 경험자는 1.59점으로 나타났다

(p<0.01). ‘외출중에도칫솔과 치약을 휴대할 수있다’라

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1.87점, 흡연

경험자는 1.57점으로 나타났다(p<0.05). ‘구강건강을 위

해 단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

험자의 자기효능감은 1.69점, 흡연 경험자는 1.41점으로

나타났다(p<0.05).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비경험

자의 자기효능감은 1.63점, 흡연경험자는 1.47점으로나

타났다(p<0.01).

Table 3.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Characteristic

Smoking Experience

pYes No

M±SD

I can carry a

toothbrush and

toothpaste while

I am out.

1.57±0.64 1.87±0.70 0.014*

I can eat fruits

or vegetables for

my oral health.

1.63±0.72 2.09±0.65 0.001**

I can invest my

time and effort

to get

information about

oral health.

1.47±0.68 1.73±0.76 0.040*

I can get oral

health checkup

before oral

health problems

occur.

1.59±0.67 1.77±0.73 0.150

If I need dental

treatment, I have

a will to receive

the treatment.

1.59±0.70 2.02±0.67 0.001**

I can avoid

eating sweet

foods for oral

health.

1.41±0.64 1.69±0.73 0.025*

Total 1.54±0.58 1.86±0.51 0.002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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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OHIP-14)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은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 평균은 흡

연 경험자가 2.27점, 흡연 비경험자 2.99점으로나타났다

(p<0.001). ‘입안의 문제로 식사를 중간에 하지 못한 적

이 있으십니까?’ 라는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질은 3.10점으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흡연경

험자는 2.24점으로 나타났다(p<0.001). ‘입안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

까?’라는응답에 흡연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질

은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6

점으로 나타났다(p<0.001). ‘입안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

게 화를 자주 내게 되신 적이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흡

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2점으로 나타났다

(p<0.001).’ 입안의문제로 맛을 느끼는감각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0점으로 가장높

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02점으로 나타났다

(p<0.001). ‘입안이 좋지 않아서 드시고 싶으신 것을 먹

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흡연 경험자는 2.64점으로 나타났다(p<0.01).’입안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4점으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6점으

로 나타났다(p<0.01). ‘입안의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인

적이 있습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질은 3.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

험자는 2.64점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4.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Characteristic

Smoking Experience

pYes No

M±SD

Have you ever been uncomfortable due to poor pronunciation caused by a problem in

your mouth?
1.94±1.25 2.80±1.19 0.001**

Have you ever felt the sensation of taste is worse than before due to the problem in your

mouth?
2.02±1.27 2.90±1.16 0.001**

Have your tongue or bottom of the tongue, cheeks, palate, etc. ever been sore? 2.42±1.26 2.84±1.16 0.046*

Have you ever had difficulty eating food because your mouth is sore? 2.49±1.18 3.02±1.10 0.008**

Have you ever avoided meeting people because you are ashamed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2.16±1.28 2.94±1.26 0.001**

Have you ever been nervous a lot for the problem in your mouth? 2.65±1.18 3.14±1.19 0.018*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you could not eat what you wanted to have as much

as you liked because your mouth was not good?
2.64±1.16 3.33±1.16 0.001**

Have you ever stopped eating the meal in the middle because you could not eat due to

the problem in your mouth?
2.24±1.24 3.10±1.14 0.001**

Have you ever been restless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2.36±1.24 3.12±1.21 0.001**

Have you ever been embarrassed or in an awkward situation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2.32±1.23 2.92±1.13 0.004**

Have you ever easily been angry with others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How

often have you been?
2.12±1.28 2.92±1.03 0.001**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the problem in your mouth was bad enough to bother

your daily living?
2.16±1.26 3.04±1.20 0.001**

Have you ever felt you are less satisfied with your life than before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2.10±1.27 2.98±1.18 0.001**

Have you ever been unable to do what you needed to do or what you wanted to do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2.15±1.33 2.94±1.04 0.001**

Total 2.27±1.11 2.99±1.04 0.00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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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흡연경험

유무는 칫솔질 자기효능감(r=0.276 p<0.01), 구강건강관

리 관련 자기효능감(r=0,265, p<0.01), 구강건강관리 관

련 삶의 질 (r=0.282,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

었다. 칫솔질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

능감(r=0.454,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구

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 삶의 질

(r=0.304,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4. 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교육 시장의 국제적 개방으로 외

국인 유학생의 국내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1,2], 이들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

한 요구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면 외국인 유학

생의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중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

학생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요인

으로흡연에 주목하였다[2]. 그이유는흡연이 전세계적

으로 건강증진 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1],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9세～29세의 젊은 층의 흡

연율이 전체 흡연율인 23.9%보다 높은 25.4%로 보고됨

에 따라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의 건

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실천을 위하여 금연의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17,25]. 이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

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

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경험에 따른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에서 흡

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칫솔질 관련 자기효

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칫솔

질을 할 수 있으며, 시험 기간과 휴일에도 칫솔질 할 수

있다는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자신의 구강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29]. 이는 성인의 구강

건강실천 결정 요인을 연구한 허[18]의 연구 결과 칫솔

질 관련 자기효능감이 구강검진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청소년

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손 등[31]의

연구 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경험이 없는 학

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칫솔

질과 관련한 구강관리 실천에 있어서 국내 대학생과 외

국인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구강관리 및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32]. 따라서 꾸준한 구

강건강실천행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함에 따라[18] 외국인 유학생의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된 금

연 교육 자료를 토대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서

흡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

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을 위한 식이조절

을 할 수 있으며, 외출 시에도 칫솔을 휴대하는 등 구강

건강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구강건강

관리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증진 생활양식에가장높은

관련성을 가진 요인이다[29]. 이는 흡연경험이 구강위생

관리능력을 불량하게 할 뿐 아니라[33], 흡연량이 많을

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며[34],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 의지가 높다고 보고한 최 외[3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니코

틴 의존도에 가장 영향을미치는주요 변수가 금연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난 이 외[3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함에 따라 금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

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금연 태도와 의지는 흡연위험과금연에 관한 정

보 제공으로 그의지를증진할 수있으므로 적극적인 중

재를 통해 흡연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

이다[37].

셋째,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질에서 흡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련 삶이 낮

게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구강보건행태가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그룹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1,28], 성인의 건강

행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허[20]의 연구 결과 흡연을 포함한 건강행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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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행위를 실천하는 그룹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

균이 높게 나타나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본 연구결과와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박 등[1]의 연구

결과 흡연 경험자 군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만족한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포함한 구강

건강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32]. 따라서 국내

에서 수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실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들의 건강한 유학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다.

5. 결론

중국인 유학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은 장차 우리나

라의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

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원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로 흡

연 예방 교육은 물론 금연 중재를 위한 구강보건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등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의

보다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은 중국

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

공적인 유학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이 부산 지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에 국한되어 조사했다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

해 많은 지역의중국인유학생은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

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과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

관련 연구를 포함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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